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لَا سإ ِ م االَْإ



단 하나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르는 사람이다

막스 뮬러



자비로우신 분 자애로우신 분 하느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느님께 찬미 있으소서.

자비로우신 분 자애로우신 분,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는 분,

저희는 당신만 경배하고 당신에게만 도움을 구하오니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당신께서 축복을 내려주신 사람들이 간 길,

당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 간 길,

방황하지 않은 사람들이 간 그 길로.

(아민)

- 알 파티하





Islam (/ˈɪslɑːm/;[A] Arabic: لَم ا سإ ِ  ,romanized: al-’Islām, الَْإ

[ɪsˈlaːm] "submission [to God]") is an Abrahamic 
monotheistic religion that teaches that there is only one 

God (Allah), and that Muhammad is a messenger of 
God. It is the world's second-largest religion with over 
1.8 billion followers or 24.1% of the world's population, 
known as Muslims. Muslims make up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in 49 countries. Muslims make up a majority 

of the population in 49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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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i.org/stories/2015-01-15/you-cant-draw-muhammad-unless-youre-one-many-muslim-artists-who-did
The World January 15, 2015 · 4:30 PM EST











이슬람의
다섯 기둥

1.신앙고백

Shahada

2. 예배

Salat

3. 단식

Saum

4.자카트

Zakat

5. 순례

Hajj 





제가 증언하오니 하느님 외엔 다른 신이 없나이다







This year, Eid ul Fitr 2020 is expected to be celebrated on Sunday, May 24, 2020. However, exact 
date is subject to sighting of moon of Shawwal, 1441, 10th month of Islamic Calendar.















[창세기 22장] :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다

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제가 여기 있나이다.”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
리라” 하고,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
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5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에 복종했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교회는 또한 무슬림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계획에는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 무슬림들이며, 이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고백하며, 마지막
날 인류의 심판자이신 자비로운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경배합니다.



(이같이 말하라) 나는 하느님이 내려 보내신 성서들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너

희(성서의 백성)를 정의롭게 대하도록 하라는 명을 받았으니, 하느님은 우리

의 주님이시며 (동시에) 너희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터인즉, 너희들은 너희들이 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도

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와 너희들 사이에는 (시비를 따지는) 논쟁이 필요치 않

다. (꾸란 42:15)



성서의 백성들과 논쟁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 중 굳이 대적하여 따지

는 자가 있으면 이같이 말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너희들

에게 계시된 것을 (모두) 믿는다. 우리의 하느님과 너희들의 하느님은

동일한 하느님이시니,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은 바로 그분이다. (꾸란

29:46)







보호해주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

파괴하시는 분

죽음을 주시는 분

복수하시는 분

시련을 주시는 분

…

유일하신 분

자존하시는 분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창조하시는 분



지배하시는 분

관리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인내하시는 분

연기하시는 분

명백하게 현존하시는 분

감추어지신 분

아무에게나 당신의 신비를 드러내지 않는 분



땅 위에 있는 나무가 모두 펜이 되고

일곱 개의 바다가 모두 잉크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은 다 적을 수가 없느니라.

(꾸란 31:27)



인간의 이성은 정확한 저울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저울은 하느님의 유일성, 사후의 세계, 계시의 진리

여부, 하느님의 속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

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려고 한

다면, 그는 마치 금의 무게를 다는 저울 위에 태산의 무

게를 달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 이븐 칼둔(1332-1406)



그분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욕되게 하시느니라.

(꾸란 10:100)



실로 하느님께서는 모기든 무엇이든 비유하길 서슴지 않으시니라. 믿

는 사람들은 그 비유가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을 아느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느님이 그 같은 비유를 드는 이유가 도

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하느니라. 하느님은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을

방황케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나 그

분은 다만 믿지 않는 자들만 방황케 하시느니라. (꾸란 2:26)





“인간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되는 날까지

저에게 시간을 주소서!” … “당신께서 저를 방황하게

하셨으니 저도 그들을 …” (꾸란 7:16)







“우리는 너희를 나쁜 것을 통해,

그리고 좋은 것을 통해 시험하느니라.”

(꾸란 21:35)

“너희 재산과 자손은 하나의 시험에 불과하니라.”

(꾸란 8:28)







하느님께서 예언자들과 언약을 맺으며 (말씀하시길), “내가 성서나

지혜를 너희들에게 주고자 할 때는 너희들에게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가) 너희들에게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해 주리니, 그러

면 너희들은 그를 믿고 돕도록 하라.” 이어 물으시길, “이러한 나의

약속을 인정하고 받아드리겠느냐?” (이에 대해) 그들은 “인정하나

이다”라고 말했느니라. 이에 그분이 말씀하시니, “(이 약속에 대해)

증언하라, 나 또한 그대들과 함께 증인이 되리라.” (꾸란 3:81)



아담 – 노아 – 아브라함 – 이스마엘/이삭

- 롯 – 야곱 – 요셉 – 모세 – 요나 – 다윗 -

솔로몬 – 욥 – 예수 – 무함마드

(무함마드여, 이같이) 말하라. “저희들은 하느님을 믿고,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계

시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내려온 율법을 믿으

며, 모세와 예수에게 주신 경전과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을 서로 구분하지 않으며, 하느님께 귀의합니다.” (꾸란 3:84)





우리는 너희들에게 각각의 계율과 길을 정해

주었나니, 하느님께서 원하셨다면, 너희들을

단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을 것이니라. 그

러나 그분께서는 너희들 (각자에게 상이한

길을) 정하시어 너희들을 시험하려 하시니라.

그러니 서로 선행을 놓고 경쟁하라!

(꾸란 5:48)



너희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공동체 중에서 가장 훌

륭한 공동체이니라. 너희들은 선한 것을 도모하고 악한 것

을 배제하며 하느님을 믿느니라. (꾸란 3:110)





https://en.wikipedia.org/wiki/Growth_of_religion



لَا سإ ِ م االَْإ


